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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RTACT

A Study on Adverb Clauses in Korean

Simple sentence system in Korean are included an embedded sentences and

a conjoined sentence; the former indicates a sentence in which clauses are

included as one of the components and the latter indicates a sentence in which

more than two short sentences are connected, that is, the one clause is

connected with the other clause with a connective ending. Conjoined

sentences are semantically categorized into coordinated and subordinate.

The former has symmetry as precedent clauses are equally connected with

consequent sentences in syntactic and semantic meaning. However,

subordinated sentences are considered as conjoined rather than

coordinated while they have common things with adverb clauses

semantically and syntacticall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s of connotation and

connection, and suggests that subordinated sentences have as a function

of connotation and may be included in adverb clauses syntactically.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consists of as follows:

Jung seung kyu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Chapter 1 identifies the purposes and methods of the study, and

examines precedent studies. And it presents necessity of studies on

relation between precedent clauses and adverb ones of conjoined

sentences that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in complex sentence system.

Chapter 2 analyses embedded sentences and conjoined sentences and

identifies that there is a problem in system of adverbial ending that

represents a mark in sdinu thatadverb clauses. And we examine the grounds

precedent clauses are included in embedded sentences within limits of

connotation and subordination, and suggest that subordinate conjoined

sentences may be included in adverb clauses in a set-up of adverb

clauses.

Chapter 3 sets up the ranges of adverb clauses centering on adverbial

endings that are marks of adverb clauses. As a result of looking at

semantic and syntactic features of subordinate conjoined sentences, we

found that they have more common things with adverb clauses than

coordinated ones. So we included subordinated conjoined sentences in

adverb clauses of embedded sentences only with coordinate sentences left

as conjoining.

Chapter 4 examines meaning of connotation adverb clauses have and

classifies adverb clauses into sentence-modifying and

component-modifying. In consideration that subordinate sentences have

concept of connotation rather than conjunction, we suggest a complex

sentence system by including it in sentence-modifying adverb clauses of

embedded sentences. It is suggested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reorganizing classification system of complex sentences as the system

can confirm locations of subordinate sentences and expand ranges of

adverb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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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연구 목적 및 필요성1.1.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사절은 문장 분류 체계의 한 부분을 이룬다 문장이.

란 그 자체로서 통일성을 가지며 계층적으로 긴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독립된 언어,

형식이다 문장은 대체로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이들은 또한 일. ,

정한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의 문장은 대체로 종결어미가 맨 끝에 결합하여 완결된 형식을 이루는데

이 종결어미는 서술어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성분이다.

이 때 문장 안에는 여러 개의 절이 내포되어 구성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절이 접,

속되어 구성될 수도 있다 절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구성이라.

는 점에서 구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주어 서술어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 ‘ - ’

다는 점이 다르다 절이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는 점은 통사적으로 문장 과. ‘ - ’ (S)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하지만 문장으로서 완전히 끝나지 않고 문장의 한 성분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특히 한국어에서 절은 절 표지인 어미를 가지고.

있고 문장은 문장으로의 표지인 종결어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음, .

예문에서 괄호로 묶은 부분이 절에 해당된다.

나는 학교에 가기 를 바랐다(1) . [ ] .ㄱ

그는 철수가 고향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 ] .ㄴ

영희는 철수가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 ] .ㄷ

의 괄호로 묶인 부분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가진 절로서 전체가 하나의(1 ) ‘ - ’ㄱ

목적어 성분이 되는 구성이다 의 괄호 부분은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진 하나. (1 ) -ㄴ

의 구성으로서 소식을 수식하는 절이다 의 괄호 부분도 주어 서술어의 관계‘ ’ . (1 ) -ㄷ

를 가지고 있는 구성으로서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 절이다 즉 의 예. , (1)

는 여러 문장 구성 성분이 결합하여 더 큰 구성인 절을 이루고 이 절이 더 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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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문장의 한 성분으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절의 분류를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편찬한 고등학교 교과서 문법 이하(2002:162~168)( ‘7『 』

차 문법 교과서로 약칭 에서는 절의 성격에 따라 절이 문장의 성분으로 포함되어’ )

있으면 안긴 문장 내포문 두 개 이상의 홑문장 즉 앞 절과 뒤 절이 어미에 의해( ), ,

이루어진 것을 이어진 문장 접속문 이라고 한다 이어진 문장은 의미 관계상 대등( ) .

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구분하는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

장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통사적으로는 물론이고 의미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맺음으,

로써 대칭성을 띤다 이에 비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의미적통사적으로 부사. ․

절과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그 체계를 불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의 예에서

보여진다.

(2) 이 게 도록 아서 에 의하여 부사절로 된 것이다 길이 비가 와. ‘- ’, ‘- ’, ‘- ’, ‘-( )’ . ‘ㄱ

서 질다 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국어에서 아 서와 같은 종속적 연결 어.’ ‘-( ) ’

미로 된 절들은 부사절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차 문법 교과서.(7 2002:

164)

국어에서 종속적 연결 어미에 의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들은 부사절로.ㄴ

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런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는 명사절이나.

관형절로 된 것도 있다 차 문법 교과서.(7 2002:168)

의 예에서 보듯이 차 문법 교과서에서 다루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그(2) 7

범위가 확실하지 않고 특히 부사절과의 특징이 충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종래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을 부사절로 설정하는 것인가인데,

전통 문법에서 야기된 문제로서 많은 학자들의 논의 대상이었다 명확한 문법 체계.

를 설정하여 가르쳐야 하는 학교 문법에서 이러한 복수 문법 체계는 혼란만 가중

시키므로 단일 문법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에 본고에서는 차 문법 교과서에서 제시한 겹문장 분류 체계를 고찰하고 앞7 ,

선 연구자인 최재희 와 이익섭 의 견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1997, 2004) (2003)

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내포와 접속의 개념을 살펴보고.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접속이 아닌 내포로서의 기능을 하며 통사적으로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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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사절의 범위를 정리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부사절의 범위에 포함됨을 통사적 관점에서 살펴 겹문장 체계 내에서 부사,

절 설정을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선행 연구를 검토가 이루어진, 1 ,

다 이를 통해 겹문장 체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

절과 부사절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겠다.

장에서는 학교문법의 겹문장 체계에서 나타나는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의 분2

류를 세분하여 살피고 이에 부사절 설정에 있어 표지를 나타내는 부사형 어미의,

체계에 문제점이 있음을 밝힐 것이다 또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이 내.

포문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내포와 종속의 범위에서 살펴보고 부사절로 포함시,

킬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겠다.

장에서는 부사절을 나타내는 표지인 부사형 어미를 중심으로 부사절의 범위를3

설정하고 부사절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의 의미론적 통사론적 특징을 살펴보․

고자 한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보다 부사절과의 공통.

점이 많음을 확인하고 결국 접속의 개념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만을 남겨두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내포문의 부사절에 포함시켜 겹문장 체계를 분류하고자

한다.

장에서는 부사절이 갖는 내포의 의미를 살피고 부사절은 문장수식 부사절과 성4 ,

분수식 부사절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접속의 개념보.

다 내포의 개념이 더 크다는 것을 바탕으로 부사절 내포문의 문장수식 부사절로

포함하여 겹문장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체계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

장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부사절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겹문장 분류 체계의 재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 검토1.2.

국어 겹문장 체계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뉘는 안은 문장, , , ,

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나뉘는 이어진 문장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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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분류된다 차 문법 교과서 이러한 분류 가운데 본고에서 논(7 2002:162~168).

의하고자 하는 바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관계 속에

서 부사절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이다 선행절. (S1 과 후행절) (S2 간의 연결)

어미 접속소 에 의해 복잡한 양상을 띠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conjunctor: )

통사구조면서에서 부사절과 더불어 논란이 많이 있어 왔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

장의 선행절은 결국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 구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으로 이와 더불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들은 결국 홑문장과 홑문장이 이어질 때 선행절에 대한 통사 구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분류 기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을 부사절 구분으로,

연결시키는 논의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함께 이어진 문장 체,

계에 두고 부사절도 안은 문장의 체계에 따로 설정하여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자는

견해이다.

최현배 에서는 문장을 단문과 복문으로 구분하고 복문에서 문장을 연결하(1971)

여 주는 활용어미를 종지법 어미와 자격법 어미 접속법 어미로 나누었다 말맛과, .

말뜻이 주종성을 가지냐 대등성을 가지냐에 따라 가진월 내포문 벌린월 병렬문( ), ( ),

이은월 연합문 으로 구분했다 이는 이은월 연합문 을 설정하여 의미적 구분을 세( ) . ( )

분화하였지만 주종성에 의해 구분되지 못하므로 이는 선행절을 부사절로 포함시키

지 못하며 대등절 역시 선행절이 후행절의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꾸미지는 못하므

로 부사절로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정정덕 은 복합문 체계를 내포문과 접속문으로 나누고 내포문은 명, (1986)

사구절과 관련된 것을 지칭하는 보문 과 관계문 로 접속문(Complement) (Relatives)

은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으로 나누었다 이는 권재일 에 영향을 주지만. (1994)

종속 접속문과 부사절의 의미적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구분만 나열한

수준으로 보인다.

허웅 은 최현배가 앞서 제시했던 가진월 내포문 벌린월 병렬문 이은월(1988) ( ), ( ),

연합문 의 체계를 이은 겹월과 안은 겹월로 나누고 어찌마디 부사절 로 안김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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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찌씨다운 성격이 짙어서 아무래도 어찌법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였“ ”

다 이제 게 도록 듯이를 부사형 어미로 보면서 최현배의 견해를 따르면서. ‘- , - , - ’

도 부사절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권재일 에서는 복합문 구성을 접속문과 내포문으로 구분하고 후행절에 대(1994) “

한 선행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적인가 종속적인가에 따라 접속문을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으로 구분하였다 고 말하면서 기존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또한 내포.” .

문을 동사구와 명사구로 구분하면서 이 게 도록 듯이 등에 대한 부사형‘- , - , - , - ’

어미 처리를 하지 않고 종속 접속문이 가지는 의미적 충돌에 대한 여러 측면을 간

과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최현배 허웅 정정덕 권재일. (1971), (1988), (1986), (1994)

등은 종속 접속문이 가지는 순수한 접속의 기능만을 고려하여 체계화를 시켰고 부

사절의 설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종속 접속문과 충돌되는 의미적 관계를 고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 보여진다.1)

둘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을 부사절과의 통사적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부사절과 동일한 특징을 보이므로 이어진 문장에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만 인

정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과 동일한 범주로 보는 것이다, .

유현경 은 복문을 내포문과 접속문으로 구분하고 내포문을 명사화 관형사(1986) ,

화 부사화로 나누었으며 부사화를 문장수식 부사절과 성분수식 부사절로 나누었,

다 접속문에서는 대등 접속문만을 인정하여 종속 접속문이 가지는 의미적 측면을.

부사화 내포문에 포함시키면서 이는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이 접속문에 포함

되어 나누어지는 특징이 의미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내포문 구분과 다른 기준

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남기심 에서는 접속 어미 중 종속적 접속 어미를 모두 부사형 어미(1994, 2004)

로 보고 이에 의해 이루어진 문장을 모두 부사절로 포함시켰다 이는 내포문의 선.

행절이 후행절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교착화가 가능하며 주절의 명사와 동일할 때

는 재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종속 접속문은 대등 접속문과는 다르며 부사

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최재희 에서는 종속 접속문을 문 부사절로 보고 접속의 범주에서(1997, 2004)

1) 강미숙 에서 인용한 것이다(20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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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지 않고 내포의 범주에서 다룰 것을 제시하였다.

부사절 중에는 문장 전체와 관련을 가지는 문 부사절이 있음을 말하고 종래에 종

속 접속문으로 다루어 오던 문장의 선행절은 후행절을 모문으로 한 부사절의 기능

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에 종속 접속문이 가지고 있는 절 내포문으로서의 특성.

을 선행절의 수의적 이동 현상과 공범주 실현 형상 그리고 대용사 실현 현상으로,

구분하여 종속 접속문을 문 부사절로 포함시켜 문장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복합문 생성 체계를 구조화 시켜 접속과 내포로 구분하고 종래의 종속 접속문을

문 부사절로 설정하여 접속은 접속문으로 종전의 등위 접속문을 지칭하게 되며,

내포는 명사절 내포문과 관형사절 내포문 그리고 종전의 종속 접속문을 문 부사절

내포문으로 하고 술부 부사절 내포문과 함께 부사절 내포문에 포함하여 복합문 체

계를 제시하였다.

이관규 에서는 겹문장을 내포문과 대등문으로 구분하고 내포문은 명사절(1999)

내포문 관형사절 내포문 부사절 내포문으로 나누었으며 대등문은 순접 대등문, , ,

이접 대등문으로 나누었다.

이 역시 종속문을 부사절로 처리하면서 대등문 종속문 부사절을 변별하는 특성으, ,

로 대칭성 교호성 선행절의 위치 이동 재귀화 대용화 연결소 되풀이 공백화 현, , , , , ,

상 선행절의 주제어 표지 등을 근거로 제시면서 대칭성 교호성을 지니는 대등문, ,

의 고유 특성을 들어 종속문과 부사절 구문을 나누었으며 선행절의 위치 이동이

자유롭고 재귀화가 가능한 종속문이 부사절과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부사절에 포함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익섭 에서는 최현배의 우리말본 의 부사절 범위에 대해(2003) (1937, 1957)『 』

기본적으로 고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접속문으로는 이른바 대등.

접속문만 남게 하고 그 이름도 병렬문으로 바꾸기를 제안했다 어미도 같은 방향, ‘ ’ .

으로 조절했다 연결 어미에는 병렬문을 만드는 어미만 남기고 그 이름을 병렬어. ‘

미 로 바꾸기를 제안한 것이다 나머지 어미는 물론 부사형 어미가 되고 절을 만드’ .

는 이 는 접미사가 아니고 어미라고 해석하여 부사형 어미에 넣었다 이 체계는‘- ’ .

이 논문에서도 기본적인 틀로 잡고 전개해 나갈 것이다.

셋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을 모,

두 부사절로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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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룡 는 실제 언어에서 두 문장이 대등하게 결합하는 경우란 없는 것(1979:2) “

같다 일단 우리는 접속문을 내포에 의한 복합문과 구별하여 한 문장이 다른 한.

문장의 이 아니라 그 문장 전체와 관계를 맺고 결합한 문장으로 정의하기構成成分

로 한다 하고 말하며 원론적인 차원에서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부사절로만 보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김진수 도 종속접속문과 내포문의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 대등 접속문과(1987) “ .

종속 접속문을 구분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접속문의 범주에 부사절을 가

진 문장을 포함 시킨다 고 하면서 서태룡 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1979) .

임홍빈 장소원 은 부사절을 동사 동사구 문장 부사절로 구분하여 문장(1995) , ,․

부사절에서 문장과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지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나타

냈다 이는 부사절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면서 종래의 연결 어미 구성을 모두.

부사절로 보는 것이지만 대칭성 제약 이동성 제약 언표 내적 효력 제약 등으로, ,

나누어 논의하였다 부사절 안에 대등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을 포함시. ․

킨다는 것은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을 구분하는 표지가 확실하지 않으며 의미적,

맥락이 문맥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분명한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

는 것이다.

그렇다면 겹문장 체계에 내포되어 있는 한 성분으로서의 부사절은 전체 문장,

가운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부사는 기본적으로 성분?

부사어로서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때로 양상 부사 같은 경우는 문장 부사,

어로서 문장 전체와 관련을 갖기도 하는데 부사절도 성분 부사절과 문장 부사절,

로 나눌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사실 부사절의 유형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 설정에 대한 논의 양상을 보면 이관규 와 서정수(1990, 1992)

는 현재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부사절에 대한 범위를 그대로 사용하고 종속(1994)

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어미를 부사형 어미로 포함시켜 구분하고자 한다 이에 유.

현경 과 최재희 에서는 부사절을 성분 부사절과 문장 부사절로 나누고(1986) (1997)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을 문장 부사절로 분류하여 겹문장 체계를 처리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성분 부사절은 서술부 아래에 놓일 것이고 문장 부사. (VP) ,

절은 전체 문장(S0 아래에 놓여야 함을 전제로 하면서 부사절을 구분하고 있다) .

본고에서는 부사절 유형을 유현경 과 최재희 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분(1986) (1997)



- 8 -

부사절과 문장 부사절로 구분하여 전개할 것이다.

이처럼 안은 문장의 체계와 부사절 확대 설정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안은 문장 체계에서의 부사절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종속적으로 이. ,

어진 문장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통사적 차이점도 견해가 다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내포문과 관련한 접속문의 체계를 차 문법 교과서와 기존 연구들을 바7

탕으로 전개할 것이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이어진 문장 체계에서 제외시,

키고 부사절의 문장 부사절로 포함시키는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학교 문법의 겹문장 분류 체계와 부사절2.

학교 문법의 겹문장 분류 체계2.1.

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가 나타나는 횟수에 따라 홑문장과 겹7

문장으로 구분하며 겹문장은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2)

꽃이 예쁘다(3) . .ㄱ

그것은 장난감이 아니다. .ㄴ

예쁜 꽃이 피었다. .ㄷ

이 안개만 걷히면 비행기가 출발한다. , .ㄹ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다. , .ㅁ

은 유형 은 유형의 문장들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3 ) ‘S+V’ , (3 ) ‘S+C+V’ㄱ ㄴ

타나는 홑문장이다 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개씩 나타나는 겹문장으로. (3 ~ ) - (3ㄷ ㅁ

은 꽃이 예쁜 이라는 관형절이 문장의 주어인 꽃을 수식하여 주어 를 이루는) [( ) ] ‘ ’ NPㄷ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은 와 다른 구조로 성립되어 종속적으로. (3 , ) (3 ~ )ㄹ ㅁ ㄱ ㄷ

2) 안은 문장을 내포문 이어진 문장을 접속문이라고도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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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것과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겹문장이다.

위 내용에 따라 문장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문장 홑문장

겹문장 안은 문장 명사절을 안은 문장

내포문 관형절을 안은 문장( )

부사절을 안은 문장

서술절을 안은 문장

인용절을 안은 문장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접속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의 체계에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더불어 이어진(4)

문장에 포함시킨 체계이다 또한 서술절을 안은 문장과 인용절을 안은 문장도 안은 문.

장 내에 포함시켜 겹문장 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이어진. 7

문장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만을 포함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에 포함

시켜 다음과 같은 체계도 인정하고 있다.3)

3) 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국어에서 종속적 연결 어미에 의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7 ‘

문장들은 부사절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중략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는 명사절. ( )

이나 관형절로 된 것도 있다 라고 한다 이는 원칙을 의 표로 제시하면서 의 표.’ . (4) (5)

를 허용한다는 것인데 문법에 대한 해석도 하나가 아닌 다양한 사고에 의해 판단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교수 학습 방법에 있어 학습자의 지식. -

습득 측면에 혼란을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가 본고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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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장 홑문장

겹문장 안은 문장 명사절을 안은 문장

관형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을 안은 문장

서술절을 안은 문장

인용절을 안은 문장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위의 는 차 교육과정에 따라 과 함께 복수 체계로 인정하고 있는 문장(5) 7 (4)

분류 방식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이 후행절에 종속된다는 측면을

중요시 하여 부사절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결국 위의 과 는 부사절의 범위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범위를 확실하게(4) (5)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론적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

의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학습의 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부사절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관계를 밝힘에 앞서 차 문법 교과서에7

서 제시하는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의 체계를 살펴보고 의 문장 분류 방식을 바탕(5)

으로 부사절 설정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안은 문장 체계2.1.1.

홑문장 두 개 이상이 서로 안김 내포 의 관계를 갖거나 이어( ( ), embedding)內包

지는 관계를 가지고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하는데 안김 즉 내포, , ( ,內包

란 접속과 함께 복합문을 생성하는 문법적 기제로 하나의 문장이 절embedding) ,

로서 다른 문장 속의 한 성분으로 내포되는 절차 혹은 그 현상을 말한다 이 때.

내포되는 문장을 내포문 혹은 내포절 또는 하위문( , embdded sentence, )內包文

이라 하고 이러한 내포문을 하나의 성분으로 갖게 되는( , lower sentence) ,下位文

전체 문장을 절 내포문 혹은 내포화문이라고 한다 또한 내포문을 가지고 있는 상.

위의 문장을 모문 혹은 상위문( , matrix sentence) ( , higher sentence)母文 上位文

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장들은 모두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긴 문장.



- 11 -

을 하위문이라하고 안긴 문장을 갖는 전체 문장을 상위문이라고도 한다 이 구조, .

를 최재희 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2004:263) .

(6) EP

CP1

CP2

은 안은 문장 상위문 에 안긴 문장 하위문 이 안기어 있는 문장들의 계층적(6) ( ) ( )

관계를 간략하게 보인 구조이다 여기에서. CP1은 최상위의 에 안기어 있고EP ,

CP2는 다시 CP1에 안기어 있는 구조이다 이와 같이 여러 층위의 문장이 안긴 경.

우를 상정하여 흔히 상위문 하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국어의 안, .

긴 문장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들 각 절, , , ,

을 안고 있는 문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명사절을 안은 문장.

절 전체가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안겨 명사 혹은 명사구와 동일한 통사적 기능

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절을 명사절이라고 한다 명사절은 기저에서 생성되며. ,

명사형 어미 으 기가 표지 역할을 하며 절을 형성한다 명사절을 안고 있‘-( ) , - ’ .ㅁ

는 문장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철수가 합격했음 이 밝혀졌다(7) . [ ] .ㄱ

우리는 그가 무죄임 을 알았다. [ ] .ㄴ

은 명사형 어미 으 이 결합되어 만든 명사절이 주어로 쓰인 경우이며(7 ) ‘-( ) ’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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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으 이 결합되어 명사절이 목적어로 쓰인 경우이다 이때 명사형 어미(7 ) ‘-( ) ’ .ㄴ ㅁ

으 이 사용된 명사절은 사건의 결정성 사실성 그리고 완료의 의미를 가지며‘-( ) ’ , ,ㅁ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았 었과 함께 사용됨을 알 수 있다‘ / ’ .

나는 날씨가 좋기 에 빨래를 널었다(7) . [ ] .ㄱ

우리는 봄이 돌아오기 를 기다리고 있다. [ ] .ㄴ

은 명사형 어미 기를 사용하여 명사절이 부사어로 쓰인 경우이며(7 ) ‘- ’ (7 )ㄱ ㄴ

은 명사형 어미 기를 사용하여 명사절이 목적어로 됐다 즉 명사형 어미 으‘- ’ . , ‘-( )

기 는 안긴 절이 명사절이 되도록 하는 절 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 ‘- ’ㅁ

는 것이다.

나 관형절을 안은 문장.

관형절은 하나의 홑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내포되어 체언 을 수식하여 관형(NP)

사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에서 보듯이 관형절은 문장의 종결형에. (8 )ㄱ

관형사형 어미 으 는 으 던 가 사용되어 이루어진다‘-( ) , - , -( ) , - ’ .ㄴ ㄹ

이 책은 내가 읽은 읽는 읽을 읽던 책이다(8) [ { / / / }] .

에서 괄호에 묶인 부분은 홑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으 는 으(8) ‘-( ) , - , -( ) , -ㄴ ㄹ

던 등이 붙어 뒤에 오는 책을 수식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회상의 시간의 의미’ ‘ ’ , , ,

를 표현하며 구성된다 즉 내포절이 표지 역할을 하는 관형사형 어미에 의해 수식. ,

어의 기능으로 자격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녀를 만난 기억이 없다(9) . [ ] .ㄱ

나는 내가 그녀를 만났다는 기억이 없다. [( ) ] .ㄴ ∅

은 관형절 그녀를 만난이 기억이라는 체언을 직접 수식하는 것으로 용언(9 ) ‘ ’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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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이루어진 짧은 관형절이며 은 관형절의 주, (9 )ㄴ

어가 생략된 것으로 내가 그녀를 만났다라는 완전한 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는‘ ’ ‘- ’

이 사용되어 이루어진 긴 관형절이다 즉 은 그녀를 만난이 뒤에 오는 체언. , (9 ) ‘ ’ㄱ

기억을 수식하면서 관형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에서는 관형사절에‘ ’ , (9 )ㄴ

해당하는 부분에서 내가라는 주어가 생략된 것이지만 문장 안에서 하나의 성분으‘ ’

로 관형어의 역할을 하면서 수의적 성분인 내가가 생략되어도 전체적 의미와 구‘ ’

조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가 말한 그 이야기는 거짓이었다(10) . [ ] .ㄱ

그녀가 그 이야기를 말한 내용은 거짓이었다. [ ] .ㄴ

에서 그녀가 말한이 그 이야기를 수식하고 있으며 에서는 그녀(10 ) ‘ ’ ‘ ’ , (10 ) ‘ㄱ ㄴ

가 그 이야기를 말한이 뒤의 내용을 수식하고 있다 의 그녀가 말한과’ ‘ ’ . (10 ) ‘ ’ㄱ

의 그녀가 그 이야기를 말한은 모두 한 개의 문장이 관형절이 되어 그 두(10 ) ‘ ’ㄴ

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같다 하지만 의 그녀. , (10 ) ‘ㄱ

가 말한은 절 안에 목적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에서 그녀가 그 이야기를’ (10 ) ‘ㄴ

말한 은 그 이야기라는 목적어를 포함하여 절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 ’ .

의 그녀가 말한이 꾸며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관형절 그녀가 말한에서(10 ) ‘ ’ ‘ ’ ‘ ’ㄱ

빠져 있는 목적어와 동일한 것이고 에서는 관형절 그녀가 그 이야기를 말, (10 ) ‘ㄴ

한 이 꾸며 주는 내용이 그 내부의 어떠한 성분과도 같지 않은 별개의 것이라는’ ‘ ’

점이다 과 같이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그 관형절 안의 성분과 동일하여. (10 )ㄱ

수식을 받는 상위문의 한 성분이 내포절에 상정될 수 있는 절을 관계 관형절이라

고 한다 이와 달리 에서처럼 관형절이 꾸미고 있는 체언이 관형절 내부의. (10 )ㄴ

어느 성분도 아니며 그 관형절이 표현하고 있는 사실이 꾸며주고 있는 체언의 내,

용인 것을 동격 관형절이라고도 한다.

다 부사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은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술어를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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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을 한다 국어의 문장 성분 중 부사는 주로 용언의 뜻을 한정하며 관형.

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한정하기도 하는 종속적인 문장 성분이다 이런 부사의, .

기능을 수행하는 안긴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음 예를 보자.

산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다가온다(11) . [ ] .ㄱ

길이 비가 와서 질다. [ ] .ㄴ

그곳은 꽃이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 ) ] .ㄷ ∅

그는 땀이 나도록 뛰었다. [ ] .ㄹ

은 소리도 없이가 부사절로 안긴 문장으로 소리도 없다에 부사형 어미(11 ) ‘ ’ ‘ ’ㄱ

이 가 붙어 안은 문장 안에 부사절을 형성한 것이며 과 은 부사절‘- ’ , (11 ) (11 )ㄷ ㄹ

을 형성하는 표지 역할의 부사형 어미 게 도록이 사용된 꽃이 아름답게‘- ’, ‘- ’ ‘( ) ’∅

와 땀이 나도록은 부사절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은 비가 오다에 부사형‘ ’ . (11 ) ‘ ’ㄴ

어미 아 서가 붙어 부사절을 형성한 것인데 이 문장의 부사절은 이전에 종속적‘-( ) ’

으로 이어진 문장의 종속절로 처리되던 것이다 그러나 차 문법 교과서. 7

에서는 의 예문에 사용된 부사형 어미 이 게 도록 아(2002:163-4) (11) ‘- , - , - , -( )

서 에 의해 형성된 절을 부사절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의 아 서와 같은’ . (11 ) ‘-( ) ’ㄴ

종속적 연결 어미로 된 절은 부사절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

만 이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는‘ ’

것으로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을 안은 문‘

장 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통사적 특성으로 볼 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종속’ .

절은 부사절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이어진 문장의 유형에 종속적으.

로 이어진 문장은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대한 문제는 최재희. (1997,

의 방안을 따르고 있는데 종속절이 접속절로서보다는 부사절 내포문으로서의2004)

통사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모든 종속 접속문을 접속 현상이 아니라,

내포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접속에는 등위 접속만 남게 되고 내. ,

포절에서는 부사절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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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술절을 안은 문장.

서술절은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며 서술절을 안은 문장은

한 문장에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 앞에 나오는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서술절에 해당한다 이때 주어 주어 서술어의 구조를 취하는 것. ‘ + + ’

을 이중주어문 혹은 주격중출문이라고도 하며 서술절은 절 표지가 다로 없다는 점

에서 다른 안긴 문장과 차이를 보인다.4)

영수는 키가 크다(12) . [ .]ㄱ

소영이는 마음이 예쁘다. [ .]ㄴ

양복은 시장이 만원이 싸다. [ [2 .]]ㄷ

이 책이 글씨가 너무 잘다. [ .]ㄹ

위의 예문 은 이중 주어문으로 키가 크다가 절이며 그 명칭은 서술절로(12 ) ‘ ’ㄱ

명하고 있다 의 경우도 마음이의 서술어는 예쁘다이고 소영이는의 서. (12 ) ‘ ’ ‘ ’ , ‘ ’ㄴ

술어는 마음이 예쁘다이다 또한 서술절은 처럼 그 속에 다시 다른 서술절‘ ’ . (12 )ㄷ

을 가질 수 있으며 의 경우와 같이 서술절의 주어는 전체 문장의 주어의 일(12 )ㄹ

부분이거나 그 소유물인 경우가 많으며 서술어는 형용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 .5)

에서 보면 안은 문장의 주어 양복은이나 시장이의 서술어에 해당되는 형(12 ) ‘ ’ ‘ ’ㄷ

용사나 동사는 없다 이것은 서술절이 몇 개가 내포되더라도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사나 형용사는 오직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 문장은 주어 서술절 이라는. [ - ]

특이한 구조를 보이며 문장의 기본형인 주어 서술어 구조로 일반화 하지 못하고[ - ]

4) 서술절 설정에 있어 명칭은 이중 주어문 주격 중출문 중주어문 등으로 불리기‘ ’, ‘ ’, ‘ ’

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정수 윤만근 이익섭임홍빈. (1994), (1996, 1999), ․

최재희 등 참조(1983), (2004) .

5) 서술절을 안은 문장에 대해 이관규 에서는 서술절을 안긴 문장내포절으로 인정하지(1994) ( )

않는 근거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서술절이 다른 내포절들의 명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이 글씨가 너무 작다에서 하위 문장을 제외한 이 책이만으로는 상위 문장. ‘ ’ ‘ ’

이 될 수 없다는 것 내포 연결소가 없다는 것 서술절을 안은 상위 문장의 전체 주어가 주격 조, ,

사사 이 가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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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다른 절들의 특징을 보면 문장 안에서 갖는 기능이 품사의 역할과.

비슷하여 명사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 관형사의 기능을 하는 관형절 부사의 기능, ,

을 하는 부사절로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서술절은 서술어의 기능을 갖는.

다 해서 명명 된 것이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동사절 또는 형용사절로 해야 할 것이

다 에서 보면 영수는 키가 크다에서 키가 크다라는 절에서 크다라는 형. (12 ) ‘ ’ ‘ ’ ‘ ’ㄱ

용사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한 문장에 다른 문장이 절의 형태로 안겨 들어갈 때는 명사형 어미 으‘-( )

와 기 관형사형 어미 으 는 으 던 그리고 종속적 연결어미’ ‘- ’, ‘-( ) , - , -( ) , - ’,ㅁ ㄴ ㄹ

를 포함한 부사형 어미 이 게 도록의 특정한 표지 역할을 하는 요소가 필요‘- , - , - ’

하다 하지만 서술절은 그런 표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 아. .

무 변형이나 절 표지의 첨가 없이 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은 문장에서 주어는 안긴 문장으로 자리 옮김을 할 수 없는 것이 일반

적이다.

선생님께서는 귀가 밝으시다(13) . [ .]ㄱ

귀가 선생님께서는 밝으시다. [ .]ㄴ

의 서술절 귀가 밝으시다를 주절의 주어를 포함하여 과 같이 자리(13 ) ‘ ’ (13 )ㄱ ㄴ

옮김을 해보면 문장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서술절이 안긴 문장이 될 수 없.

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도 된다.

따라서 서술절은 서술어의 기능만 하는 그리고 서술어의 자리에만 쓰이는 문장,

을 일컫게 되며 다른 절이 품사 명칭에 따라 명명되었는데 반해 서술절만 그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서술절은 절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마 인용절을 안은 문장.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주어진 문장에 인용격 조사 고 라고‘- , - ’6)

6) 차 문법 교과서 에서는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 고 라고를 인용격7 (2002:165) ‘- , - ’ ‘



- 17 -

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이때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것을 직접 인용이라.

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을 간접 인용,

이라고 한다 직접 인용절에는 라고가 붙고 간접 인용절에는 고가 붙으며 서. ‘- ’ ‘- ’

술격 조사 이다로 끝나는 간접 인용절에는 이다고가 아닌 이라고의 형태로‘- ’ ‘- ’ ‘- ’

나타난다.

그는 이번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14) . [ ] .ㄱ

영희는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답다 라고 말했다. [“ .” ] .ㄴ

그녀는 자신이 학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 .ㄷ

위의 은 화자가 자신의 생각 다짐의 내적인 판단에 대한 내용을 보이고(14 ) ,ㄱ

있으며 조사 고가 붙은 간접 인용절이다 은 조사 라고를 사용 다른‘- ’ . (14 ) ‘- ’ ,ㄴ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화자는 전달자의 위치에 서게 하여

의미적으로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하는 직접 인용절이다 은 서술격 조사. (14 ) ‘-ㄷ

이다 가 사용되었을 경우 조사 이라고로 바꾸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접’ ‘- ’

인용절이다 이 인용절이라는 명칭은 인용되는 절의 통사적 범주 특성에 따라 붙.

여진 것이 아니라 인용절의 의미적 기능에 따라 설정된 것이다 차 문법 교과서, . 7

에서 인용절을 설정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은 안긴 문장 분류 체계에 문제를 제기

한다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등은 그 절이 갖는 통사적 범주에 의해 설정. , , ,

된 것이지만 인용절은 그러한 범주에 따른 명칭이 아니라 절이 수행하는 의미 기, ,

능에 따른 명칭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접 인용절이 쓰일 경우 그 자리에 부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다른 부사절

이 올 수 있다.

이를(15) .ㄱ 안타깝다고 여긴 사람들은 위로를 해 주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ㄴ 나아가라고 조언을 해 주었다.

콜롬부스는 인디아로 가는 항로를.ㄷ 개척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조사라고 표현했으나 현재의 격조사 분류에는 인용격 조사가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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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16) .ㄱ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은 위로를 해 주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ㄴ 나아가도록 조언을 해 주었다.

콜롬부스는 인디아로 가는 항로를.ㄷ 개척하려고 결심하게 되었다.

의 예는 간접 인용절이 사용된 것으로 에서와 같이 주절의 동사 의미에(15) (16)

따라 게 도록 려고의 어미를 사용하여 부사절로 대치가 가능함을 볼 수 있‘- , - , - ’

다 따라서 인용절의 표지 라고는 이라에 부사형 어미 고가 붙은 것으로. ‘- ’ ‘- ’ ‘- ’

처리할 수 있으며 하고는 하다에 부사형 어미 고가 교착된 것이라 볼 수, ‘- ’ ‘- ’ ‘- ’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사형 어미 고를 표지로 하여 인용절을 안은 문장 또한 부. ‘- ’

사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진 문장 체계2.1.2.

둘 또는 그 이상의 문장이나 성분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

평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대등접속( (coordinate conjunction),

또는 등위접속 이라 하며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로 연결)) ,

된 방식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접속 이라고 한( (suborinate conjunction))

다.

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이 의미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통,

사적으로는 동일 층위에서 대등적으로 연결되는 겹문장이다 이는 이어지는 홑문.

장들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앞 절은 뒤 절과 나열‘ ,

선택 대조 등의 의미 관계를 갖는다, ’ .

나는 집에 가고 철수는 학원에 갔다(17) . .ㄱ

그 아이는 연필이든지 거나 돈이든지 거나 상관없이 모두 잡았다. /- /- .ㄴ

형은 군대를 갔지만 동생은 아직 가지 않았다.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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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로 의미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서로 독립된 명제로서 대칭적 나(17 )ㄱ

열 관계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은 앞 뒤 문장을 서로 선택적 관계로 결합하. (17 )ㄴ

는 것이다 이 역시 서로 의미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형태를 보인다 은 앞 뒤 성분 문장이 상반되거나 맞서는 관계로 결. (17 )ㄷ

합되는 접속문이다 앞 문장이 나타내는 바와 뒤 문장이 나타내는 바가 어떤 의미.

에서 반대나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문이다 의 각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은 대칭. (17)

적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절의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집에 가고 철수는 학원에 갔다(18) . .ㄱ

철수는 학원에 가고 나는 집에 갔다. .ㄴ

은 처럼 앞 절과 뒤 절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도 의미에는 변화가(18 ) (18 )ㄱ ㄴ

없다 이는 서로의 절이 의미적 통사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

있다.

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절 선행절 과 뒤 절 후행절 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 ( )

못하고 의존적이며 통사적으로는 비대칭 관계로 연결되는 겹문장을 말한다 앞 절, .

은 뒤 절에 대해 전제 조건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조건 양보 목적 더함 인과 배‘ , , , , ,

경 등 다양하다’ .

손님이 오시거든 반갑게 맞이하여라 조건(19) . . ( )ㄱ

다른 이들이 잠들더라도 나는 이 밤을 지킬 것이다 양보. . ( )ㄴ

시험에 통과하고자 열심히 노력한다 목적 의도. . ( / )ㄷ

그가 그럴수록 네가 더 노력해라 더함. . ( )ㄹ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나는 더 있을 수 없었다 인과. . ( )ㅁ

밥이 다 되어 가는데 손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배경. . (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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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장들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독립적인 명제가 연결된다는 점에(19)

서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다를 바 없다.

지수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치신다(20) . .ㄱ

현옥 선생님은 음악을 가르치신다. .ㄴ

지수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치시고 현옥 선생님은 음악을 가르치신다. , .ㄷ

밤새 비가 많이 왔다(21) . .ㄱ

오늘 우리는 소풍을 가지 못했다. .ㄴ

밤새 비가 많이 왔고 오늘 우리는 소풍을 가지 못했다. .ㄷ

은 과 두 홑문장이 연결어미 고에 의해서 겹문장 중 이어(20 ) (20 ) (20 ) ‘- ’ㄷ ㄱ ㄴ

진 문장이라는 큰 범위로 하나가 된 문장이며 은 과 두 홑문, (21 ) (21 ) (21 )ㄷ ㄱ ㄴ

장이 역시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이어진 문장으로 확대된 접속문이다‘- ’ .

하지만 같은 연결 어미 고에 의해 결합된 접속문이지만 의 예문에서 앞‘- ’ (20 )ㄷ

절과 뒤 절은 서로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지 않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은 밤새 비가 왔기 때문에 오늘 소풍을 가지 못했다는 인과적. (21 )ㄷ

관계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앞 절이 논리적으로 뒷 절의 일부 성분에만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뒷 절 전체 명제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대등하게 이

어진 문장과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의미적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명제 연결의 통.

사적 특성에 있어서는 더욱더 상이한 면을 보인다.

첫째는 앞 절과 뒷 절을 바꾸었을 때 문장이 성립되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고 그렇지 않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22) .ㄱ 봄이 오고 겨울이 간다, .

겨울이 가고. ,ㄴ 봄이 온다.

(23) .ㄱ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나는 있을 수 없었다.

.ㄴ *나는 있을 수가 없어서,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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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 절과 뒷 절의 위치가 바뀌어도 의미의 변화가 없는 대등하게 이어진(22)

문장으로 볼 수 있으나 은 앞 절과 뒤 절의 위치를 바꾸어 보니 의미가 달라, (23)

지거나 비문이 되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특성을 보여준다.

둘째는 앞 절이 뒷 절의 안은 절로 안겼을 때 문장이 성립되면 종속적으로 이어

진 문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24) .ㄱ 봄이 오고 겨울이 간다, .

.ㄴ *겨울이 봄이 오고 간다.

(25) .ㄱ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나는 있을 수 없었다.

나는.ㄴ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있을 수 없었다.

은 앞 절과 뒷 절의 문장을 종속적인 위치로 바꾸어 보니 정확한 의미의(24 )ㄱ

전달이 어려운 문장이 되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은 앞, (24 )ㄴ

절과 뒷 절의 위치를 종속적으로 바꿔 보니 서로의 의미 관계가 성립되는 종속적

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었다.7)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의 예문처럼 앞 절이(25)

뒤 절의 안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앞 절이 부사절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차 문법 교과서 에서는 과 같. 7 (2002:167-168) (26 )ㄱ

은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보고 있다 비가 와서라는 원인 부분과. ‘ ’

길이 질다 라는 결과 부분으로 의미적 구분인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설명한 것이‘ ’

다.

(26) .ㄱ 비가 와서 길이 질다, .

길이.ㄴ 비가 와서 질다.

여기에 차 문법 교과서 쪽 에서는 처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앞7 (163 ) (26 )ㄴ

절을 이동하여 나타낸 문장을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허용하여 혼란을 주고 있

다 즉 동일한 유형의 문장을 이어진 문장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안은 문장으로도. , ,

7) 최재희 한국어 문법론 (2004: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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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부사절 설정의 문제점2.2.

내포와 종속2.2.1.

부사절 설정이 학교 문법 체계에서 혼란 상태에 있는 지금 그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

기에 앞서 이를 설정하는 기본 전제로 내포와 종속에 대해 살펴보자.

영문법을 비롯한 인구어 문법에서는 일찍부터 합성문을 중문( ) ( ,印歐語 重文

과 복문 으로 구분하는 일이 일반화되어compound sentence) ( , complex sentence)複文

있었으며 두 절이 결합하여 중문과 복문을 이루는 방식을 각각 병렬 과, (coordination)

종속 이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등절과 종속절을 구분한다는 것도 일반(subordination) ,

화된 사실이다 이익섭 이 사실에서만 본다면 종속과 종속절은 곧 현대 문법( 2003:33).

에서 흔히 사용되는 내포 과 내포절 로 바꾸어 부를 수(embedding) (embedded clause)

있는 동의어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종속절이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을 포괄하는 이름. , ,

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어학에서는 내포 절 과 종속 절 을 별개의 개념으로 받아. ( ) ( )

들이고 접속, (coordination)8)을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으로 나누고 종속 절 이 곧 종속( )

접속으로 체계화했다.

위 내용을 표로 나타내보면 영문법과 국어학의 문장 체계는 다음과 같다.

8) 국어학에서의 접속 은 전통 문법에서의 접속 과는 다른‘ (coordination)’ ‘ (conjunction)’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익석 은 의 짝인 역어로. (3003:88-93) ‘embeddiing’ ‘conjoining’

서 접속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전통 문법에서 접속사를 대등 접속사와 종‘ ’ . “

속 접속사로 나누고 이들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각각 대등 접속 또는 등위 접속 과‘ ’( ‘ ’)

종속 접속이라 하는 일은 당연하여 동시에 이들을 묶어 접속이라 하는 것도 자연스‘ ’ , ‘ ’

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접속은 오늘날의 내포까지 포괄하는 다시 말하면. ‘ ’ ,

절의 결합에 의한 문장의 합성 방식 전부를 포괄하는 접속이다 이것을 내포의 짝인‘ ’ .

의 뜻으로 쓰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 라고 하면서 병렬 이나conjoiningd .” ‘ ( )’竝列

병합 과 같은 다른 이름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 .竝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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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대등 접속 또는(27) . (compound sentence coordination)ㄱ

종속 접속 또는(complex sentence subordinatiom)

접속 대등 접속.ㄴ

종속 접속

명사절 내포

내포 또는 관형사절 내포(complex sentence subordination)

부사절 내포

은 서구 영문법에서의 접속이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 내포 을 포두 포함하는(27 ) ‘ ’ ( )ㄱ

문장의 분류 체계를 나타낸 것이고 이 국어학에서 문장의 합성 방식을 내포와, (27 ) ‘ ’ㄴ

접속으로 나눌 때 그 접속의 한 종류로 종속 접속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 .9) 곧 (27

의 종속 접속은 내포를 뜻하는 의 종속 접속의 개념을 잘못 받아 들여 적용한) (27 )ㄴ ㄱ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익섭 종속 접속이 내포이고 이것을 학교 문법의 문장( 2003:86).

짜임에서 본다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곧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뜻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 둘을 서로 넘나들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다음의 예문들은 이를 잘못 받아들인 개념으로 쓰여 진 예이다. (28) .

따라서 이렇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앞 절을 부사절로 보아야 할 것인지 대등(28) .ㄱ

하게 이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어진 문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가 논란

이 될 수 있다 남기심고영근( 2004:396).․

이렇게 종속 접속문 구성을 모두 부사절로 설정하면 접속문 구성은 대등 접.ㄴ

속문 구성만 남게 되어 접속문 구성의 체계에 빈자리가 생기게 된다 권재일(

1992:253).

즉 영문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종속은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을 모두 포함하는 의, ‘ ’ , ,

9) 남기심고영근 에서도 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2004) (27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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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므로 학교 문법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곧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라고만 말‘ ’ ‘ ’

할 수 없다 게다가 종속 접속이 곧 내포 안은 문장 이고 현재의 학교 문법에서 말하는. (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 내포문 으로만 인정한다면 문‘ ’ ‘ ( )’

장의 짜임에서 종속이라는 말도 불필요할 것이다‘ ’ . 10)

부사절 설정의 비체계성2.2.1.

부사절 설정에 있어 차 문법 교과서에서 특이할 점은 종전의 문법 현상에 대해7

여러 견해를 수용한 것인데 다음의 예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주의 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와 같이 달리 이 없이와 같은 이(29) . [ ]6 ‘- ( ), - ’ ‘- ’ㄱ

접사의 경우나 게 도록만으로 된 예들을 부사절로 보는 태도를 취‘- , - ’

하였다 그러나 앞 장 용언 어미 활용 체계에서 밝혔듯이 부사형 어. 3

미를 인정하지 않고 부사절도 이러한 일부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은 많

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차에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앞 절. 7

소위 종속절 을 부사절로 볼 수 있는 면을 인정하여 결국 종속적 연( ) ,

결 어미를 부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대등적 연결.

어미에 의한 대등절도 부사절로 볼 수 있고 대등적 연결 어미나 보조적

연결 어미도 결국 부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 차 문법 교과서 교사용.(7

지도서 2001:201)

이 게 도록 아 서에 의하여 부사절로 된 것이 있다 길이 비. ‘- , - , - , -( ) ’ . ‘ㄴ

가 와서 질다 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국어에서는 아 서와 같은 종.’ ‘-( ) ’

속절 연결 어미로 된 절들은 부사절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차 문.(7

법 교과서 2002:164)

위의 에서 보듯이 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29 , ) 7ㄱ ㄴ

10) 강희철 에서 논의한 내용을 인용하였다 이는 이익섭 의 견해를(2008:24~26) . (2003)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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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선행절을 부사절로 볼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을 보이고

있다 은 부사형 어미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 (29 )ㄱ

다 이것은 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게 도록 아 서에 의하여 부사절. (29 ) . ‘- , - , - , -( ) ’ㄴ

로 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절 표지의 역할을 하는 어미가 부사절과 종속적으

로 이어진 문장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어미 아 서의 위치가 불분명함을‘-( ) ’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미 체계를 정리하면 과 같은 구성이 이루어지는데 앞 문. (30)

장과 뒤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미를 과 같이 대등적종속적 연결 어미로 나누(30) ․

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부사절로 볼 수 있다는 면은 과연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이며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의 구분도 어디에서 보여지는지,

확실하지 않다.

(30) 차 문법 교과서7 (2002:103)

어말어미 종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명사형 어미

전성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은 연결어미에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를 구분(30) , ,

하여 설정한 것인데 내용에 대한 허용 기준과 방법은 제시되지 않는 문제점을(29)

보이고 있다.

또한 국어 부사절에 대한 연구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대등하게 이어진 문

장의 관계 속에서 부사절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주로 다루어져

왔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을 부사절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기존의 방.

법처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함께 이어진 문장의 체계에 포함시킬지 하는 여러

견해가 있어 부사절 설정에 대한 획일적인 체계 제시가 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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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된 부사절 설정에 따른 문장 체계는 세 가지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안은 문장 체계에 부사절을 그대로 두고 종속절과 대등절은 이어진,

문장 체계에 포함시켜 겹문장 체계를 설정하는 견해이다 최현배 이후 차. (1937) 7

문법 교과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견해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이 후

행절이나 뒤에 오는 성분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최현배. (1937)

는 겹문장을 가진월 내포문 벌린월 병렬문 이은월 연합문 으로 구분하였다 가진( ), ( ), ( ) .

월은 선행절이 후행절에 종속되는 문장인 내포문을 일컬으며 벌린월과 이은월은

대등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친밀한 종합적 의미로 대등성이 강하면 벌린

월 병렬문 으로 대등성이 약하면 이은월 연합문 으로 처리했다 즉 벌린월은 대등( ) ( ) .

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이은월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집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다(31) . .ㄱ

해가 돋자 나는 집을 떠났다. .ㄴ

예문 는 이은월의 두 절이 대등한 값을 유지한다는 특성을 보이는 문장들인(31)

데 과연 은 두 절이 대등한지 의문이다 두 문장의 친밀한 정도에 따라 문, (31 ) .ㄴ

장 체계를 구분해 놓은 기준이 이은월과 벌린월을 모두 대등적인 성격이 있는 것

으로 보고 이 둘을 함께 설정한 후 다시 친밀한 종합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구분

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2) 문장 홑문장

겹문장 안은 문장 명사절을 안은 문장

관형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을 안은 문장

서술절을 안은 문장

인용절을 안은 문장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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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장 체계는 차 문법 교과서에 제시하면서 남기심고영근 이 최현(32) 7 (2004)․

배 에서 제시한 복문이 포유문 연합문 병렬문의 분 체계인 것을 안은 문장(1937) , , 3

과 이어진 문장으로 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최현배 에서 말2 . (1937=1956:827,842)

한 가진월이 안은 문장으로 벌린월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이은월이 종속적, ,

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대등되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현배 에서. (1937)

는 이은월의 선행절과 후행절을 대등한 의미로 보아 선행절도 대등절로 부르고 있

지만 남기심고영근 에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이라 하여 종속, (2004)․

절이라 칭하면서 문장 체계는 거의 변화가 없다.11) 이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

를 주종 관계로 해석하면 그 문장은 안은 문장이지 이어진 문장이 될 수 없다 이.(

익섭 이것은 안은 문장의 관계를 설정함에 통사적 특징을 밝혀 체계를 구2003).

조화 시켰지만 이어진 문장의 관계는 의미에 대한 해석만 허용한 것으로 통사 구

조에 대한 정확한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을 부사절로 인정하여 이어진 문장

은 대등절만 남겨두는 견해이다 이는 남기심 유현경 최재희. (1985,2001), (1986),

이관규 이익섭 에서 인정하는 견해이다 대등하게 이(1997, 2004), (1999), (2003) .

어진 문장은 그대로 두면서 명사절과 관형사절을 제외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을 부사절과 동일한 범주로 보면서 과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33) .

유현경(33) . (1986:103)ㄱ

명사화

복문 내포문 관형사화

부사화 문장 수식 부사절

성분 수식 부사절

11) 일반적으로 종속적 연결 어미에 의해 이끌리는 이어진 문장은 의미로 보아도 그렇

고 통사적으로 보아도 부사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종속적 연결 어미는.

실은 부사형 전성 어미로 보는 것이 옳을 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전성 어미에 관형.

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와 함께 부사형 어미가 있게 되어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

이 문제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써 아직 단언을 할 수가 없다 남기심고영.( ․

근 2004:3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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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규. (1999)ㄴ

겹문장 내포문 명사절 내포문

관형사절 내포문

부사절 내포문

대등문 순접 대등문

이접 대등문

남기심. (2001:211~289)ㄷ

문장 홑문장 단문( )

겹문장 복문 안은 문장 명사절 서술절 관형사절( ) , , ,

부사절 인용절,

이어진 문장 대등절

최재희. (2004:285)ㄹ

접속 접속문 종전의 등위접속문1) ( )⇒

내포 명사절 내포문2) ⇒

관형사절 내포문⇒

부사절 내포문 문 부사절 내포문 종전의 종속접속문: ( )⇒

술부 부사절 내포문

과 에서는 모두 종속문이 아닌 내포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33 ) (33 ) ‘ ’ ‘ ’ㄱ ㄴ

명사절 관형사절과 더불어 부사절을 설정하고 있다 단지 내포문이라는 것은 선, . ‘ ’

행절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에서의 내포문은 내포절을 안고 있는 전체 문장(33 ) ‘ ’ㄴ

을 가리키는 차이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사절을 겹문장 체계 속에 설정한다.

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은 한국어의 내포 체계를 명사절 내포. (33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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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사절 내포 부사절 내포로 규정하고 종전의 종속접속을 부사절 내포의 하나로, ,

규정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복합문 체계에서는 종래의 종속 접속문에서 접속 어미.

의 유형에 따라 구분했던 종속 접속의 여러 유형을 문 부사절의 하위 유형으로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대등절까지 부사절로 처리하여 이어진 문장을 없애고 안은 문장 체계

만을 겹문장 체계로 인정하는 견해이다.

차 문법 교사용 지도서(34) 7 (2002:135)

어말어미 종결어미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대등적 수식

대등적 연결어미( )

문장 주절 수식( )

전성어미 종속적 수식

종속적 연결어미( )

부사형 어미 보조 용언 수식

보조적 연결어미( )

단어 수식

일반 용어 수식

는 차 문법 교사용 지도서에 어말 어미의 체계로 절 표지 기능을 하는 어(34) 7

미의 분류 체계를 설정한 것이다 이 경우 전성 어미는 겹문장 체계를 설정하는.

요소로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로 설정하여 부사형 어미는 문장, ,

을 수식하는 부분과 단어를 수식하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체계는 과. (30 )ㄱ

함께 차 문법 교과서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연결어미를 제외하고 부사형 어미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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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여 겹문장 체계의 토대를 보이고 있다.

비가 오고 바람은 안 분다(35) . .ㄱ

비가 와서 안 분다. .ㄴ

비가 오고 있다. .ㄷ

비가 지루하게 내린다. .ㄹ

은 대등적 연결 어미 고가 두 문장을 연결하여 문장 수식 부분의 대등(35 ) ‘- ’ㄱ

적으로 수식하는 부분에 포함되는 예문이며 은 종속적 연결 어미 서가, (35 ) ‘- ’ㄴ

사용되어 종속적으로 수식하는 부분에 포함되는 예문이다 은 보조적 연결. (35 )ㄷ

어미가 사용되고 은 일반 용어를 수식하는 부분으로 둘 다 단어 수식 부분(35 )ㄹ

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왕문용민현식 에서 제시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1993)․

문장을 단문과 복문 내포절 로 나누고 복문 내포절 에는 명사절 관형사절 부‘ ’ ‘ ( )’ ‘ ( )’ ‘ , ,

사절 로 구분하고 부사절은 다시 대등절과 종속절로 체계를 구분하고 있다 이’ ‘ ’ ‘ ’ ‘ ’ .

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모두 내포의 부사절로 옮겨

진 것으로 그 내용을 밝히고 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견해는 모두 차 문법 교과서에서 인정하는 견해로 첫7

번째 견해인 부사절을 안은 문장 체계에 두고 이어진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

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구분한 것을 기본 체계로 하여 두 번째 세 번,

째 견해를 모두 수용하고 있는 비체계적인 구조인 것이다.

학교 문법의 부사절 설정 방안3.

부사절의 범위3.1.

부사절은 절 전체가 부사 어 와 같은 기능을 갖는 내포절로 주어 서술어 형식( ) , ‘ - ’

이 부사절 표지 이 게 도록 듯이 등에 이끌리어 동사구 확장에 관여‘- , - , - , - ’ (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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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언어 형식이다 내포절의 한 범주로 부사절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문장 내.

에서 부사와의 대치 수식 범위 부사와의 보통 등위화 등을 근거로 밝힐 수 있다, , .

하늘이(36) .ㄱ 빛깔이 곱게 개었다.

아들은.ㄴ 밤이 새도록 공부했다.

비가.ㄷ 물을 퍼붓듯이 내린다.

하늘이(37) .ㄱ 활짝 개었다.

아들은.ㄴ 열심히 공부했다.

비가.ㄷ 많이 내린다.

의 예문은 부사절이 안긴 문장이 의 예문에서 부사절 자리에 부사를 대(36) (37)

치한 예들로 적절한 문장이다.

다음에서는 두 언어 형식이 동일 범주이다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한 보통‘ ’

등위화를 통해 부사절 설정의 근거를 보자.

하늘이(38) .ㄱ 빛깔이 곱게 그리고 활짝 개었다.

아들은.ㄴ 밤이 새도록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다.

비가.ㄷ 물을 퍼붓듯이 그리고 오래 내린다.

(39) .ㄱ *하늘이 빛깔이 고움 그리고 활짝 개었다.

아들이.ㄴ 밤이 늦은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다.

의 예문에서 밑줄 친 두 부분이 보통 등위화하여 적절한 문장으로 성립되는(38)

반면 의 예문은 부적절한 문장이 된다 이는 부사절인 빛깔이 곱게 밤이 새(39) . ‘ ,

도록 문을 퍼붓듯이는 각각 활짝 열심히 오래와 같은 범주의 문장 성분인 것을, ’ ‘ , , ’

보이며 의 빛깔이 고움 밤이 늦은은 부사와 보통 등위화하지 못하는데 이들(39) ‘ , ’

은 부사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 의 통사 구조를 통해 부사절이. (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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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어 와 대치 가능하며 과 에서처럼 부사와 보통 등위화할 수 있다는( ) (38) (39)

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은 부사절이 부사와 동일한 통사 기능과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부사절 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에.

김인택 에서도 모든 내포절의 본질은 각 내포절의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 범(2007)

주의 본질에서 출발한다 하여 부사절 또한 부사의 본질에서 비롯함을 전제하고 있

다.

우리는(40) .ㄱ 조용히 걸었다.

우리는.ㄴ 소리가 나지 않게 걸었다.

에서 조용히는 부사로 서술어인 동사 걷 의 의미를 보충하고 있으며(40 ) ‘ ’ ‘ -’ ,ㄱ

의 소리가 나지 않게는 부사절로 걷 의 의미를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40 ) ‘ ’ ‘ -’ .ㄴ

에서의 조용히는 말 한마디 없을 정도 또는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을 정(40 ) ‘ ’ ‘ ’ ‘ㄱ

도 등과 같이 의미가 다소 추상적이지만 의 소리가 나지 않게는 조용히’ , (40 ) ‘ ’ ‘ ’ㄴ

보다 더 구체적이다 비록 의미상으로는 수식하는 부분에 대해 부사는 구체성. [- ]

을 가지며 부사절은 구체성 을 가지지만 문장 내에서 위치하는 통사적 기능은[+ ]

서로 같다고 볼 수 있다.

문법적 기제로 작용하는 부사어는 또한 수식하는 범위에 따라 서술어의 뜻을 한

정하는 성분 부사어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부사절과 통사적 기능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부사절 역시 성분 수식 부사절과 문

장 수식 부사절로 나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철수는 오늘도(41) .ㄱ 열심히 공부한다.

.ㄴ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은 열심히가 성분 부사어로 쓰인 경우이며 은 도대체가 문장 부(41 ) ‘ ’ , (41 ) ‘ ’ㄱ ㄴ

사어로 쓰인 경우이다 부사절 역시 에서처럼 부사가 뒤에 이어오는 문장 성. (41 )ㄱ

분을 수식하는 경우와 에서처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41 )ㄴ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를 가려내는 통사적 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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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절에 적용되는 현상을 살피면서 성분수식 부사절과 문장수식 부사절로 분류해

보자.

(42) .ㄱ 다행히 그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그가 제 시간에 도착한.ㄴ 것은 다행이다.

그 사과가(43) .ㄱ 매우 맛있다.

.ㄴ *그 사과가 맛있는 것은 매우이다.

는 분열문을 형성(42) 12)하는 문장 부사어로 서술어 자리로 부사어를 옮길 수 있

다 하지만 은 성분 부사로 분열문 형성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부사어의 통사. (43) .

적 특징은 부사절에서도 나타난다.

(44) .ㄱ 빵을 먹고서 소화가 안 된다.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것은.ㄴ 빵을 먹고서이다.

그 아이는(45) .ㄱ 총기가 있게 보인다.

.ㄴ *그 아이가 보이는 것은 총기가 있게이다.

에서처럼 부사절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여 분열문 형성이 되는 것을 문장 수(44)

식 부사절이라 하며 의 예문처럼 분열문 형성이 되지 않는 부사절을 성분 수, (45)

식 부사절이라 하여 부사절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부사어는 국어의 특질 중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위치한다라는 원칙이‘ ’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형어가 피수식어 앞에 꼭 위치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문장

내의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

12) 분열문 형성은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것은 이다의 문장으로 바꾸는 것‘ ’ ‘- - ’

으로 김경훈 유현경 에서 문장 부사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1977), (1986) .



- 34 -

(46) .ㄱ 마침내 영수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영수는.ㄴ 마침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영수는 원하는 대학에.ㄷ 마침내 합격했다.

의 예문과 마찬가지로 부사어의 위치가 자유스럽게 변하여 여러 가지 문장(46)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부사절의 위치를 변동했을 때에.

도 같은 구조를 보인다(47) .

그들은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이 입고 있다(47) . [ ] .ㄱ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이 그들은 입고 있다. [ ] .ㄴ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 ] .ㄷ

아는 것도 없이 그는 잘난 척을 한다. [ ] .ㄹ

즉 부사절은 문장 내에서 부사어와 같은 통사적 기능을 하면서도 좀 더 구체적,

인 의미를 덧붙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절 형식의 구성이 부사의 통사적 의. ,

미적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사절이라는 범주의 언어 형식을 설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셈이다.

부사절 설정의 새로운 방안3.2.

부사형 어미3.2.1.

앞서 우리는 부사절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사절은 문장 성분으로의 부사.

어와 동일한 통사적 기능을 하고 내포문으로서의 부사절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표지가 부사형 어미이며 부사절의 통사적 구조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부사절이 안긴 문장의 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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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48) .ㄱ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이 입고 있다.

그는.ㄴ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그곳은.ㄷ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승재는.ㄹ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길이.ㅁ 비가 와서 질다.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다(49) . .ㄱ

아는 것도 없다. .ㄴ

그림이 아름답다. .ㄷ

발에 땀이 나다. .ㄹ

비가 오다. .ㅁ

위의 문장들은 의 문장들이 안겨 있는데 이 게 도록 아 서에(48) (49) , ‘- , - , - , -( ) ’

의해 부사절로 형성된 것으로 이는 차 문법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부사절을 형성7

하는 부사형 어미로 인정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종전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이끄는 어미들이 과연 부사절을 이끄는 어미로서의 통사적 기능을 인정받

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시간에 관련된 어미들을 보자 이는 면서 어서 고서 자 등이 있, . ‘- , - , - , - ’

다 부사형 어미 중에 선행절과 후행절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적 의.

미를 나타내는 것이 있고 연이어 일어나는 계기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있다, .

학원에 가(50) .ㄱ 면서 책을 봤다.

은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학원에 가는 것과 책을 봤다가(50 ) ‘ ’ ‘ ’ㄱ

어미 으 면서에 의해 시간적 차이 없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 ’ .

다음 과 은 선행절의 상황이 끝나고 연이어 후행절의 상황이 일어(51 ) (51 )ㄱ ㄴ

나는 계기적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철수는 학교를 졸업하(51) .ㄱ 고 서( ) 유학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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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팀이 골을 넣.ㄴ 자 모든 관중이 환호성을 질렀다.

은 학교를 졸업하는 시간과 유학을 간 시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이(51 ) ‘ ’ ‘ ’ㄱ

어 일어났지만 은 한국팀이 골을 넣은 것과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51 ) ‘ ’ ‘ ’ㄴ

것이 시간적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거의 동시에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의미적 관계에 따라 부사절이 가지는 자리바꿈의 특성을 보자.

박사를 마치(52) .ㄱ 고서 한국에 돌아온 나는 교수가 되었다.

한국에 돌아온 나는 박사를 마치.ㄴ 고서 교수가 되었다.

한국에 돌아온 나는 교수가 되었다 박사를 마치. .ㄷ 고서.

의 고서가 쓰인 절은 시간적 차이를 나타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52 ) ‘- ’ㄱ

으로 보았다 하지만 에서 보듯이 후행절 한국에 돌아온 나는 교수가 되었. (52 ) ‘ㄴ

다 사이에 선행절인 박사를 마치고서가 자유롭게 자리바꿈을 할 수 있다 또한’ ‘ ’ .

처럼 문장의 맨 마지막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부사절과 그 특징이 같다 따라(52 ) .ㄷ

서 종속 접속 어미 고서는 부사형 어미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

둘째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어미에 대해 살펴보자 원인과 결과의 접속문을.

이끄는 어미에는 어 서 으 니까 느라고 등이 있다 이들이 사용된 문장들‘-( ) , -( ) , - ’ .

도 위치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53) .ㄱ 청소가 안 되어서 어머니가 화가 나셨다.

어머니가.ㄴ 청소가 안 되어서 화가 나셨다.

어머니가 화가 나셨다. .ㄷ 청소가 안 되어서.

은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과 같이 후(53 ) (53 )ㄱ ㄴ

행절의 문장 안으로 옮겨지며 은 문장 부사어의 기능과 같이 문장의 맨 끝, (53 )ㄷ

으로 이동하여도 의미적으로 변화가 없음을 보인다 이는 부사절의 특징과 일치하.

여 어 서는 부사형 어미로 인정이 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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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ㄱ 영희가 딸만 셋을 낳았으니까 이번에는 아들을 낳을 거야.

이번에는 영.ㄴ 희가 딸만 셋을 낳았으니까 아들을 낳을 거야.

이번에는 아들을 낳을 거야. .ㄷ 영희가 딸만 셋을 낳았으니까.

의 예문에서는 어미 으니까가 사용되었다 이것도 역시 과(54) ‘- ’ . (54 ) (54 )ㄴ ㄷ

에서처럼 위치 변화가 자유로워 부사형 어미로 가능하다.

셋째는 양보의 의미로 사용되는 어미 어도 더라도 은들 을망정 등이 있‘- , - , - , - ’

다 양보란 예상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후행절에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우 힘들어(55) .ㄱ 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매우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다. .ㄴ

의 양보를 나타내는 절에서 매우 힘들어도는 에서 매우 힘들면이(55 ) ‘ ’ (55 ) ‘ ’ㄱ ㄴ

라는 조건이 된다 즉 양보를 나타내는 절은 의미상 조건을 포함하는 진술로 부사.

어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로의 기능을 할 때 이와 같은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도는 과 같이 부사어처럼 자리 옮김이 자유롭다. ‘- ’ (56) .

바람이 불(57) .ㄱ 어도 배는 떠난다.

배는 바람이 불.ㄴ 어도 떠난다.

배는 떠난다 바람이 불. ,ㄷ 어도.

.ㄹ *배는 떠나도 바람은 분다.

은 자리 옮김을 하여 이 성립되고 처럼 어도에 의해 이끌(57 ) (57 ) , (57 ) ‘- ’ㄱ ㄴ ㄷ

리는 종속절은 문장 내에서 자유롭게 위치를 바꾸면서 부사어의 특징을 발휘한다.

그리고 종속절이 동사 떠난다 앞에 위치하여 그것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어도‘ ’ ‘- ’

는 부사형 어미로 설정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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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58) .ㄱ 분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밥을 굶.ㄴ 을망정 자식들 교육은 시킨다.

은 은들 이 이끄는 절로 화자의 전제 속에서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58 ) ‘- ’ .ㄱ

의 을망정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선택 관계에 있는 것이다 밥을 굶지 않(58 ) ‘- ’ . ‘ㄴ

는것 과 자식들 교육을 시키는 것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가정이 전’ ‘ ’

제되어 있는 것이다 의미상 초점은 후행절에 놓이며 선행절은 후행절을 강조하기. ,

위한 극단적 경우로 제시된다 자식 공부시키는 일과 경쟁 관계에 있는 가능한 여.

러 경우 중에서 밥을 굶지 않는 일을 선택하여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보 관계에 있는 접속문을 만드는 어도 더라도 은들 을망정의‘- , - , - , - ’

어미도 부사형 어미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넷째는 조건의 의미로 표현되는 절을 이끄는 어미 으면 거든 어야 던들‘- , - , - , - ’

등이 있다.

(59) .ㄱ 날이 저물면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아이들은.ㄴ 날이 저물면 집으로 돌아간다.

아이들은 집으로.ㄷ 날이 저물면 돌아간다.

.ㄹ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날이 저문다.

은 과 처럼 자리 옮김을 했을 때는 자연스러우나 처럼(59 ) (59 ) (59 ) . (59 )ㄱ ㄴ ㄷ ㄹ

바꾸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것은 이들 어미가 종속절을 이끄는 어미로 해.

석이 되나 으면에 의해 이끌리는 종속절은 과 처럼 문장 내에서, ‘- ’ (59 ) (59 )ㄴ ㄷ

위치 변동이 자유롭고 과 같이 용언을 수식한다는 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 (59 ) .ㄷ

한 점으로 보아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역시 부사형 어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비가 오(60) .ㄱ 면 길이 질다.

일이 일찍 끝나.ㄴ 거든 집으로 가라.

끊임없는 노력이 없었던.ㄷ 들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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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건강.ㄹ 해야 부모님이 행복하시다.

의 예는 으면과 함께 조건을 나타내는 어미 면 거든 들 어 야가(60) ‘- ’ ‘- , - , - , -( ) ’

쓰인 것이다 이들도 에서처럼 위치 변동이 가능하다 쓰이는 환경이 조금씩 다. (59)

르다.

일이 끝나 면 어 야 거든 집으로 가겠다(61) . ( , ( ) , ) .ㄱ

일이 끝나 면 어 야 거든 집으로 가라. ( , *( ) , ) .ㄴ

일이 끝나 면 어 야. ( , ( ) ,ㄷ *거든 집으로 간다) .

의 면 은 서법에 대해 중립적이지만 어 야는 과 같이 화자의 의(61) ‘- ’ , ‘-( ) ’ (61 )ㄱ

지가 청자에게 미치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는 쓰일 수 없으며 거든은 반대로, ‘- ’

에서처럼 의지적 표현이 들어가지 않는 서법에서 쓰일 수 없다 이처럼 쓰이(61 ) .ㄷ

는 환경은 조금 다르지만 조건의 의미를 형성하는 어미 면 어 야 거든 역‘- , -( ) , - ’

시 부사형 어미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는 목적의 어미 으러 으려고 고자와 이미 차 문법 교과서에서 인‘- , - , - ’ 7

정하고 있는 게 도록이 있다‘- , - ’ .

학생들은(62) .ㄱ 좋은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 한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 한다. ,ㄴ 좋은 대학에 가려고.

.ㄷ *열심히 공부하려고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간다.

을 자리 옮김을 하면 에서와 같이 문법적인 문장으로 위치 변동이(62 ) (62 )ㄱ ㄴ

자유롭고 동사 하다를 한정하여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과 같이 어, ‘ ’ . (62 )ㄷ

순 바꾸기를 하면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좋은 대학에 가려고의 본래, ‘ ’

의도가 열심히 공부하려고의 의미로 달라져 의미상 통일 층위로 연결되지 않음을‘ ’

알 수 있다 따라서 으려고에 의해 이끌리는 절은 부사형 어미가 보이는 특성과. ‘- ’

같다고 할 수 있다 목적의 어미인 으러 으려고 고자와 게 도록은 선. ‘- , - , - ’ ‘- , - ’

행절과 후행절의 시간 관계가 계기성의 어미들과 정반대로 놓인다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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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선행절이 일어나기 전에 후행절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전통적

으로 으러 으려고 고자는 목적을 나타내고 게 도록은 결과를 나타낸다‘- , - , - ’ , ‘- , - ’

고 해서 구별해 왔다.

자동차가 지나가 게 도록(63) . ( , ,ㄱ
*러,

*고자 조금만 비켜주세요) .

영희는 친구를 만나. (ㄴ
*게,

*도록 러 려고 고자 빵집에 갔다, , , ) .

에서 선행절의 주어는 자동차이고 후행절의 주어는 사람들이 되므로(63 ) ‘ ’ , ‘ ’ㄱ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달라 게 도록만이 허용되었고 은 선행절과‘- , - ’ , (63 )ㄴ

후행절의 주어가 모두 영희이므로 주어가 같아 으려고 고자가 쓰였다‘ ’ ‘- , - ’ .

이와 같이 종래 종속절을 이끄는 어미로 취급하던 여러 접속 어미들이 부사절을

이루는 부사형 어미와 통사적 특징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미들을 부사절의 통사적 특징에 따라 그 분류를 해보면 다음 표 와 같다1 .〈 〉

표1〈 〉

의미 대칭성
대용화

제약현상

연결어미

되풀이

주어

올리기

선행절의

종결 서법
시제해석

시간

면서- + - - + + +

어서- + - + + + +

고서- + + + + + +

자- + + + + + +

인과

어서- + + + + + +

으니까- + + + + + -

으므로- - + + + + -

느라고- + + + + + +

양보

어도- + - + + + -

더라도- + + + + + -

은들- + + + + + +

을망정- + - + + + +

조건 으면- + + - + + +



- 41 -

지금까지 종속절을 이끄는 어미를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형 어미로 간주하여 그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형 어미는 으 기와 관형. ‘-( ) , - ’ㅁ

절을 이끄는 관형사형 어미는 으 는 으 던 정도임에 반해 부사절‘-( ) , - , -( ) , - ’ㄴ ㄹ

을 이끄는 부사형 어미는 기존에 인정하던 이 게 도록 듯 이 외에 의미에‘- , - , - , - ( )’

따라 다양하게 나뉜다.

내포의 종속절3.2.2.

현재 학교 문법에서는 이어진 문장에서 접속 어미가 두 개의 문장을 대등한 관

계로 이어주느냐 주종 관계로 이어 주느냐에 따라서 대등절 종속절, , 13)로 구분한

다 서정수 는 이에 이어진 문장을 대등 접속문과 종속 복합문으로 나누고. (1994) ,

종속 복합문을 부사절로 본다고 하였다.

(64) .ㄱ 약속 시간이 돼서 나는 가야 한다( ) .

.ㄴ 약속 시간이 되면 나는 가야 한다( ) .

.ㄷ 약속 시간이 되더라도 나는 가야 한다( ) .

13)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고 으며 고서 지만 건만 느니 든지 등의 어미를 스‘- , - , - , - , - , - , - ’

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으면 거든 어야 더라도 으려고 으 지언정‘-( ) , - , - , - , -( ) , -( ) , -ㄹ

으 니 으 데 등으로 구분 될 수 있다( ) , -( ) ’ .ㄴ

거든- + - + + + +

어야- + + + + + +

던들- + + + + + +

목적

으러- + + + + + -

으려고- + + + + + -

고자- + + + + + +

게- + + + + + +

도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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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문은 종속절로 이어진 문장으로 은 원인 은 조건(64) (64 ) , (64 ) , (64 )ㄱ ㄴ ㄷ

은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절로서 그 위 주절을 한정하는 관계에 있으며 이와,

같이 부사절인 종속절이 주절을 한정하는 관계로 결합하는 것이 부사절로의 포함

이 가능한 이유이다.

나는(65) .ㄱ 약속 시간이 돼서 가야 한다.

나는.ㄴ 약속 시간이 되면 가야 한다.

나는.ㄷ 약속 시간이 되더라도 가야 한다.

의 예문처럼 종속 접속문이 위치 이동을 하여 부사절로서 동사 가다를 보(65) ‘ ’

완해 준다는 점에서 동사구 보족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처럼. (66)

부사절이 내포되면 어색한 경우도 있다.

그가 노래를 부르니까 그 여자가 춤을 추었다(66) . [ ] .ㄱ

그 여자가 그가 노래를 부르니까 춤을 추었다. [ ] .ㄴ

그 여자가 춤을 그가 노래를 부르니까 추었다. [ ] .ㄷ

꽃이 피듯이 우리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 할 것이다(67) . [ ] .ㄱ

우리의 얼굴에도 꽃이 피듯이 웃음이 가득 할 것이다. [ ] .ㄴ

우리의 얼굴에도 웃음이 꽃이 피듯이 가득 할 것이다. [ ] .ㄷ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다(68) . [ ] .ㄱ

기분이 날씨가 좋아서 좋다. [ ] .ㄴ

에서 그가 노래를 부르니까의 선행절을 위치 이동하여 옮겨도 의미의 변(66 ) ‘ ’ㄱ

화는 크게 없다 특히 은 그 여자가 춤을 추었다에 안긴 문장으로 그가 노. (66 ) ‘ ’ ‘ㄴ

래를 부르니까가 부사절로 안겨 있으며 은 그가 노래를 부르니까의 문장’ , (66 ) ‘ ’ㄷ

이 추었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면서 부사어의 통사적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 ’

다 이것은 과 의 예문에서도 보여 지며 종속절이 부사절에 포함되는 통사. (6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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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종속 접속문과 대등 접속문에서 동일 명사 구 가 생략될 경우 종속 접속문, ( )

에서는 역행 생략이 이루어지지만 대등 접속문에서는 순행 생략이 된다는 것이다.

너는 아무리 먹어도 너는 살이 안 찌는구나(69) . ( ) .ㄱ

너는 너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구나( ) .→

그는 사법고시 공부하러 그는 절에 들어갔다. ( ) .ㄴ

그는 그는 사법고시 공부하러 그는 절에 들어갔다( ) .→

아내는 노래도 잘 하고 춤도 잘 춘다(70) . .ㄱ

아내는 노래도 잘 하고 아내는 춤도 잘 춘다( ) .→

그는 선생이며 남편이며 아버지이다. .ㄴ

그는 선생이며 그는 남편이며 그는 아버지이다( ) ( ) .→

과 은 앞 문장과 뒤 문장의 명사구가 동일할 때 종속절의 주어가(69 ) (69 )ㄱ ㄴ

생략된 것이다 주절 속으로 자리 옮김을 해서 보면 동일 생략 명사는 주절의 명.

사와 동일해서 내포절의 명사가 생략되는 현상인 것이다 과 은 대등. (70 ) (70 )ㄱ ㄴ

접속문으로 순행적으로 공통 주어가 생략되는 것으로 내포절 안긴 문장 의 명사가( )

모문 안은 문장 의 명사와 동일해서 생략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

현상이다 이는 문장의 관계 속에서 의미 관계를 분명히 하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

을 생략함으로서 종속 접속문이 갖고 있는 의미적 관계 역시 부사절을 내포한 문

장에 포함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종속절을 만드는 접속 어미가 붙은 문장은 뒤에 이어지는 문장 속으로 자,

리를 옮겨 갈 수 있지만 대등절을 만드는 접속 어미가 붙은 문장은 뒤에 이어지,

는 문장으로 자리 옮김을 할 수 없다 이는 부사절 형성 어미에서도 살펴봤지만.

문장과의 관계를 더욱 확실히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제는 하늘도 맑았고 바람도 잔잔했다(71) . .ㄱ

→ *어제는 바람도 하늘도 맑았고 잔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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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이 내리지만 날씨가 춥지는 않다. .ㄴ

→ *날씨가 함박눈이 내리지만 춥지는 않다.

의 예문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절 자체가 옮겨지면 의미가 변하지 않(71)

는다 즉 앞 절이 뒤 절의 안은 절로 안겼을 때 문장이 성립되면 종속적으로 이어.

진 문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 것이다 이는 부사절을 내포.

한 문장에서도 보여 지는 형태이다.

셋째 종속 접속문에서는 앞 문장과 뒷 문장 사이에 재귀화가 일어나는데 대등,

접속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종속절이 내포절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포절 안긴 문장 의 명사가 모문 안은 문장 의 명사와 동일하면 내포절. ( ) ( )

의 명사가 재귀화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는 목수이고 그의 부인은 도배장이다(72) . .ㄱ

.ㄴ *그는 목수이고 자기의 부인은 도배장이다.

영수는 시골에 갔으나 그의 가족은 서울에 있다(73) . .ㄱ

.ㄴ *영수는 시골에 갔으나 자기의 가족은 서울에 있다.

그의 부인이 노래를 잘 해서 그는 좋아한다(74) . .ㄱ

자기 부인이 노래를 잘 해서 그는 좋아한다. .ㄴ

.ㄷ *그의 부인이 노래를 잘 해서 자기는 좋아한다.

위의 문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의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재귀화가 일어나지(73)

않는다 그러나 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재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 , (74) ,

도 의 종속절에서만 일어날 뿐 에서는 비문법적 특성을 보인다(74 ) (74 ) .ㄴ ㄷ

이상의 세 가지 통사적 특성을 통해서 종속절을 이끄는 어미에 의해 접속된 종

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구별되어야 하며 종속절은 부사

절이며 내포절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 ,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종속어미에 의한 종속절과 대등절은 구별되고 종속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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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포절 안긴 문장 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 .

부사절로서의 종속절3.2.3.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더불어 이어진 문장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한 것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절 선행절 이 안은 문장 내포화문 에서의 안( ) ( )

긴 절과 유사한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부사절과의 통사적,

구조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설정은 최재희 에서 종. (1997, 2004)

속 접속문이 내포 구문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바탕으로 종속절을 부사절로 다루

어야 함을 논한 부분에서 잘 알 수 있다.

첫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는 앞 절, (S1 이 뒤 절) (S2 안으로 자리를 이동하)

는 것이 불가능 하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내포절로서의 종속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특성으로 다음의 예문을 통해 살

펴보자.

꽃 소식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산으로 나간다(75) . [ ,] .ㄱ

많은 사람들은 꽃 소식이 오면 산으로 나간다. [ ] .ㄴ

많은 사람들은 산으로 꽃 소식이 오면 나간다. [ ] .ㄷ

에서와 같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절이 뒤 절 안으로 이동해 갈 수(75)

있어 문장 성분으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의 앞 절과 뒤 절은 안긴 문장 내포절 과 안은 문장 모문 의 관계를 갖는다고 할( ) ( )

수 있다.14) 즉 이러한 통사 현상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앞 절이 뒤 절 동사,

구 에 내포되는 부사절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이를 종(VP) .

14) 이익섭 에서 종속절 설정의 문제점을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종(2003) ,

속 접속문을 부사절 내포문으로 옮겨 문장 체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46 -

래의 보문으로 다루었던 구문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VP- .

사람들은 김씨가 돌아온다고 생각한다(76) . [ ] .ㄱ

김씨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도록 했다. [ ] .ㄴ

과 안은 문장인 은 구조적으로 평행적이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75 , ) (76) .ㄴ ㄷ

장과 같은 문장은 [S1 이] [S2 의 에 관할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동일성을 보이] VP

는 것이다.

둘째 부사절을 안은 문장은 순행 대용화는 불가능하고 역행 대용화만 가능하다,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용화란 일정한 문법 단위를 대신 표현하는 현상을 말하.

며 이러한 현상은 후행절의 동일 명사구를 선행사로 하여 선행절의 동일 명사구에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대용화 제약은 재귀화 대명사화 무형 대용화에서 나타난. , ,

다.

철수는 의사이고 철수의 아들은 변호사이다(77) . , .ㄱ

은 순접 대등 접속문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에 철수라는 공통된 표현이 나(77 ) ‘ ’ㄱ

올 경우 처럼 선행절의 철수를 재귀화 대명사화 무형 대용화로 나타낼 수(78) ‘ ’ , ,

없다 이는 발화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문장 자체로는 비문.

이 됨을 알 수 있다.

(78) .ㄱ
*자기는 의사이고 철수의 아들은 변호사이다.

.ㄴ *그는 의사이고 철수의 아들은 변호사이다.

.ㄷ * 의사이고 철수의 아들은 변호사이다.∅

철수는 의사이고 자기의 아들은 변호사이다(79) . .ㄱ

철수는 의사이고 그의 아들은 변호사이다. .ㄴ

철수는 의사이고 아들은 변호사이다.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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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후행절의 철수라는 공통 표현은 처럼 재귀화 대명사화 무용 대용‘ ’ (79) , ,

화가 가능하다 즉 순행 대용화는 가능하지만 역행 대용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를 살펴보자. .

아무리 먹어도 너는 살이 안 찌는구나(80) . .ㄱ

너는 아무리 먹어도 너는 살이 안 찌는구나. ( ) .ㄴ

우리는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다(81) ( ) .

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선행절의 동일 명사구가 생략됨을 보인 것(80)

이다 또한 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에서도 선행절의 동일 명사구가 생략됨을 보. (81)

인 것이다 결국 대용화 현상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는 보이지 않고 종속적.

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허용되며 부사절을 안은 문장과 동일한 특성을 보이고 있

다 즉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통사적으로 차이가 있. ,

으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에 포함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최재희 에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앞 절 주어에는 보조사 특, (2004) (

수 조사 은 는의 결합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 있다) ‘-( ) ’ .

인생(82) .ㄱ 은 짧고 예술은 길다.

산은 높고 골은 깊다. .ㄴ

(83) .ㄱ * 꽃[ 은 피면 새는 운다] .

. ?ㄴ *새는 꽃[ 은 피면 운다] .

에서처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앞 절 주어에 은 는의 결합이(82) ‘-( ) ’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과 같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무장에서는 제약을 보인다, (83)

고 설명한다 이는 안은 문장에서도 특별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제외하. ‘ ’

고는 안긴 문장의 주어에 보조사 는의 실현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종속적으로‘- ’

이어진 문장과 유사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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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ㄱ
*철수는 순희는 산 책을 빌렸다[ ] .

.ㄴ *그들은 우리는 입은 것과 똑같이 입고 있다[ ] .

의 예문에서처럼 대조의 의미가 아닌 주제로서의 는은 안긴 문장의 주어(84) ‘- ’

에 실현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앞 절이 부사절 내포.

문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동일 연결 어미의 되풀이 현상이 있다 이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동일, .

한 연결 어미 고 거나가 되풀이 되어 나타날 수 있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 , - ’

장의 연결 어미 어야 도록 지만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부사절에‘- , - , - ’ .

서도 동일한 현상이다.

비는 내리고 날씨는 춥고 바람도 분다(85) . , , .ㄱ

영희는 집에 갔거나 도서관에 갔거나 운동을 갔을 것이다. , , .ㄴ

과 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동일한 연결 어미 고와 거나(85 ) (85 ) ‘- ’ ‘- ’ㄱ ㄴ

가 되풀이 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86) .ㄱ *겨울이 되어야 날씨가 추워야 눈이 온다, , .

.ㄴ *이가 시리도록 머리가 빠지도록 물이 차가웠다, , .

.ㄷ *나는 사랑했지만 그리워했지만 그녀는 떠났다, , .

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연결 어미 어야 도록 지만이(86 ~ ) ‘- , - , - ’ㄱ ㄷ

연속적으로 나오지만 선행절에서만 가능하지 후행절에 사용될 때는 어색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선행절과 후행절이 순접이든 이접이든. ,

나열적으로 서로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인과 관계든,

역접 관계든 일정한 의미적 통사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연결 어미를 동일하,

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과도 같은 특성이다. .

소리도(87) .ㄱ 없이 비가 내린다.



- 49 -

새가.ㄴ 노래하듯 영희의 목소리는 아름답다.

소리도(88) .ㄱ 없이 비가 내리 한다.

새가.ㄴ 노래하듯 영희의 목소리는 아름답듯 한다.

의 예문에서 보듯 선행절에만 전성 어미가 사용되면 올바른 문장이 된다 하(87) .

지만 에서 보면 일정한 어미가 반복되어 사용되면 비문이 된다 이는 종속적으(88) .

로 이어진 문장이 부사절에 포함되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주어 올리기이다 이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을 구별하는 특성보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부사절에 포함됨을 볼 수 있는

통사적 현상이다 서술어의 의미가 단언의 의미를 가질 때 안긴 문장의 주어를 안.

은 문장의 단언 서술어의 목적어로 격상시키는 통사 규칙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

위 인접 조건을 제약 조건으로 수반하여 해당 단언 서술어에 의해 직접 지배되지

않는 안긴 문장의 주어에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나는 동생이 아프니까 엄마가 우울하다고 생각했다(89) . .ㄱ

나는 엄마를 동생이 아프니가 우울하다고 생각했다. .ㄴ

.ㄷ *나는 동생을 아프니까 엄마가 우울하다고 생각했다.

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주절인 후행절에 주어 올리기를 적용하여(89 )ㄱ

의 문장을 만들었다 이는 단언 서술어의 목적어로 엄마를을 끌어 올린 것(89 ) . ‘ ’ㄴ

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처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 동생이를(89 ) ‘ ’ㄷ

동생을로 바꾸어 단언 서술어의 목적어로 승격시키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만들어‘ ’

진다.

나는 동생이 다리가 아파서 안쓰럽다고 생각했다(90) . .ㄱ

나는 동생을 다리가 아파서 안쓰럽다고 생각했다. .ㄴ

.ㄷ *나는 다리를 동생이 아파서 안쓰럽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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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최상위절에 단언 서술어가 나타나 부사절을(90 )ㄱ

내포하고 있는 단언절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주어 올리기를 적용하여 과 같. (90 )ㄴ

이 단언 서술어의 목적어로 승격될 수 있다 하지만 단언절에 내포되어 있는 부사.

절의 주어들은 그 단언 서술어의 목적어로 승격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이 의 예. (90)

문에서처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주어 올리기와 그 통사적 특성을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

여섯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후행절의 종결 서법이 선행절의 종결 서법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로 안긴 문장은 선

행절과 후행절의 서법이 독자적으로 해석된다.

형은 학교에 가고 동생은 유치원에 갔느냐(91) . , ?ㄱ

형은 학교에 가고 동생은 유치원에 가거라. , .ㄴ

형은 학교에 갔고 동생은 유치원에 가자. , .ㄷ

과 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후행절의 의문형과 명령형 종결(91 ) (91 )ㄱ ㄴ

서법이 선행절에도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처럼 선행절은 과거. (91 ) ,ㄷ

후행절은 현재 시제를 띠면서 서로 다른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 후행절만 청유형으

로 해석이 되며 선행절은 평서형으로 해석이 된다 이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 서법 해석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시제가 같을 경우에만 후행절의 종결 서법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몸이 났거든 집으로 가자(92) . .ㄱ

내가 그 일을 하니 철수는 쉬어라. .ㄴ

몸이 나았으니 집으로 가자(93) . .ㄱ

내가 그 일을 했으니 철수는 쉬어라. .ㄴ

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후행절은 청유형으로 에서 후행절(92 ) (92 )ㄱ ㄴ

은 명령형으로 해석이 되면 각각 선행절의 종결 서법은 무표적 종결 서법인 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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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해석된다 이를 에서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시제를 달리 했을 경우. (93)

에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는 달리 후행절의 서법에 의해 선행절이 영향을 받

지 않는다 부사절은 안은 문장에서도 이 점은 공통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

영희는 눈이 예쁘게 생겼구나(94) . .ㄱ

철수는 코피가 나도록 공부했을까. ?ㄴ

(95) .ㄱ *영희는 눈이 예뻤게 생겼구나.

.ㄴ *철수는 코피가 났도록 공부했을까?

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을 보인 예인데 와 같이 후행절은 감탄형과 의문(94) (95)

형으로 해석이 되지만 선행절은 무표적인 평서형으로 해석이 되어 종속적으로 이

어진 문장과 동일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볼 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보다 오,

히려 안은 문장이 가지는 통사 현상들과 유사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즉 종속적. ,

으로 이어진 문장을 이어진 문장의 하위 범주에 넣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함

께 규정하기보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앞 절을 부사절로 처리하는 것이 설득

력이 있을 것이다 겹문장 생성이 내포와 접속에 의한다는 것은 유지하지만 접속. ,

에는 대등 접속만 남고 종속 접속은 부사절 내포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

에 따라 국어의 겹문장 체계는 최재희 의 체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2004)

할 수 있다.

내포 명사절 내포문(96)

안은 문장 관형절 내포문( )

부사절 내포문 문 부사절 내포문 종전의 종속접속문( )

술부 부사절 내포문

의 체계는 부사절 내포문을 문 부사절 내포문과 술부 부사절 내포문으로(96)

구분하고 종전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 내포문의 하위 범주인 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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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 내포문에 포함시켜 내포문의 체계를 제안한다.

부사절 설정에 따른 겹문장 체계3.3.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차 문법 교과서의 겹문장 체계에서 대등하게 이어7

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서로 구별되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로 안긴 문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부사절과의 통사적 특성과 어미의

분류 체계에 의한 것임을 살펴보았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의 차이점을 무시한 채 접속의 한 부류에 묶는 것은 내포와 종속의 개념, ‘ ’ ‘ ’

을 혼동하여 접속문 체계를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연구자 이익.

섭 남기심 이관규 최재희 등의 논의를 바(1983,2003), (1985), (1992), (1997,2004)

탕으로 전개한 결과 종속 접속문의 통사 구조를 부사절 내포문으로 분석해야 한다

는 것을 본고에서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체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겹문장 체계(97)

접속 이어진 문장 접속문 종전의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

내포 명사절을 안은 문장

관형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을 안은 문장 문장 부사절 내포문

종전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술부 부사절 내포문

의 체계는 서정수 와 최재희 에서 제시하는 체계를 바탕으로 종(97) (1994) (1997)

래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접속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내포의 범주에서 다

룬 것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통사적 특징으로 볼 때 이어진 문장으로서,

의 공통성보다 오히려 안은 문장에 더 가깝다는 점에 근거를 둔 것이다 종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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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진 문장은 선행절이 후행절 안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여 선행절

이 후행절의 한 성분으로 쓰여 선행절은 안긴 문장으로 후행절은 안은 문장의 관

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사 현상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

이 후행절 동사구에 내포되는 부사절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내포의 기능으로 부사절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또한 종.

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앞 절에만 공범주가 실현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은 후행절에서만 가능하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선행절 주어에서만 가능

하다 이는 안은 문장의 공범주 실현 현상과도 유사한 것으로. ‘[ei 다리를 다쳐서]

영수[ i는 학원에 가지 못했다 의 문장을 영수].’ ‘[ i는 다리를 다쳐서 학원에 가지 못[ ]

했다 로 바꾸어 보면 선행절이 후행절 안으로 이동해 가 선행절의 주어에 공범주.’

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안긴 문장의 통사적 특징과 공통점을 이.

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나 안은 문장에서는 대.

용사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역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는 다른 특징이다 자기. ‘[ i

가 책을 사려고 철수] i는 서점에 갔다 의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선행.’

절(S1 에 실현된 대용사 자기는 후행절) ‘ ’ (S2 의 주어에 결속되어 있으나 문법적인)

문장이다 철수. ‘ i는 자기[ i가 성공하기 를 원했다 의 문장은 안은 문장으로 명사절] .’

을 가진 경우로 안긴 문장의 대용사 자기는 안은 문장의주어를 선행사로 가지는‘ ’

문법적인 문장이다 즉 대용사 자기의 지배 범주는 안은 문장 전체로서 종속적. , ‘ ’ ,

으로 이어진 문장과 동일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하여 볼 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안은 문장이 가지,

는 통사적 특성들과 유사한 구조임이 밝혀졌고 이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이어진 문장 접속문 의 하위 분류로 나누는 것보다 안은 문장의 범주로 규정하고( )

부사절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품사의 기능성에 따라 어말 어미를 종결 어미 연7 ,

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누고 전성 어미는 다시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 , , ,

형 어미로 분류하고 연결 어미는 부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인정하고 있

다 하지만 이것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이끄는 어미가 부사절을 이끄는 어.

미와의 통사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 종속절을 이끄는 어미를

시간 인과 양보 조건 목적의 의미적 특징을 바탕으로 대칭성 대용화 제약 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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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연결어미 되풀이 주어 올리기 선행절의 종결서법 시제 해석의 통사적 특성, , , , ’

으로 나누어 보자 종속절을 이끄는 어미가 통사적 특성에 부합함을 표1〈 〉15)을

통해 알아보았다 결국 부사형 어미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이끄는 연결 어미 중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이끄는 어미들을 부사

형 어미로 인정하여 국어 용언의 활용하는 것이 국어 용언의 활용 체계나 문법 체

계상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사절 설정 범위에 대해서는 부사절이 가지는 통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

사와의 대치와 수식 범위 그리고 보통 등위화가 가능한 것을 보았다 이에 부사는, .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나뉘며 부사절 역시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절과 문장 전,

체를 수식하는 부사절로 구분하여 술부 부사절과 문장 부사절로 분류하였다 종래.

부사절을 이끄는 이 게 도록 듯이는 뒤에 이어지는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 - , - , - ’

술부 부사절에 포함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이끄는 어미들은 문장 부사절

로 처리함으로서 겹문장 체계에 보다 합당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사형 어미가 설정된 어말어미의 체계를 나타낸 것이 다음의 예이다.

어말어미 체계(98)

어말어미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즉 절을 이끄는 표지인 어미의 체계가 과 같이 설명되면 연결어미는 대등하, (98)

게 이어진 문장만을 이끌며 전성어미 속의 부사형 어미는 부사절을 이끄는 어미와,

기존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이끄는 어미가 포함되어 부사절의 범위 설정에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 본고 참조39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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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지금까지의 연구는 차 문법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부사절 범위 설정의 문제점을7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의 체계에서 살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이끄는 어미

가 부사형 어미에 포함되며 결국 부사절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하위 분류,

하여 겹문장 체계를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차 문법 교과서에서 제안하는 겹문장 체계의 분석을 토대로7

부사절과 종속적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통사적 특성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 바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차 문법 교과서에 제시된 겹문장 체계는 안은 문장 내포문 과 이어진 문, 7 ( )

장 접속문 으로 나뉘며 이를 살펴본 결과 주목할 점은 부사절 어미 설정이 분명하( )

지 않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을 부사절로 안긴 문장으로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내포문에서 부사절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부사절.

을 이끄는 부사형 어미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종속절을 이끄는 어미에

대해 통사적 특징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종속절을 이끄는 어미를 전성어미 체,

계 중 부사형 어미에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부사절의 통사적 특성을 논하기 위해 먼저 내포와 종속의 개념을 살펴보,

았다 내포는 절 자체가 문장 성분의 기능을 하며 종속은 그 자리가 접속의 개념.

과도 다른 체계로 볼 수 있었다 이에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의 차이점을 통.

사적으로 어떠한 점이 있는지 보기 위해 선행절의 위치 이동 제약 대용화 제약, ,

연결소 되풀이 시제 해석 종결 서법 등의 기준을 통해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 ,

문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종속절은 대등절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부사절과.

많은 통사론적 공통점을 확인하면서 결국 종속 접속문의 종속절을 내포문의 부사

절과 같은 것임을 논증하며 이를 토대로 부사절의 통사적 특성을 밝혔다 이러한, .

통사적 기준을 접속어미들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부사형 어미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유형화해서 분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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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사절의 개념과 특징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

특히 부사절을 부사 어 와의 기능 면을 중심으로 부사절의 특징과 범위를 살펴보았( )

다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국어의 복합문 체계를 재정립해 볼 수 있었다. .

기존의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으로 이루어져 있던 접속문의 구성을 대등 접속

문만 남겨두었고 종속 접속문은 내포문의 부사절로 귀속됨으로 말미암아 종속 접,

속문은 접속문의 체계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부사절은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

어로 구분할 수 있는 부사어와 마찬가지로 문장 안에서의 수식 범위에 따라 문장

수식 부사절과 성분수식 부사절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체계는 학교 문법을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국어 문법의 통일된 모습을

발견하게 할 것이며 국어 접속문 체계의 재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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